
[성경통독] 출애굽기 7-24장 (2016년 2월 7일 – 13일)

<2월 7일 일요일: 출애굽기 7-9장. 재앙이야기1>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풀어 주어 그들의 나라로 떠나보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강퍅한 의지를 꺾고 애굽과 이방신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최고 권위를 보여 주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들은 약 9개월 동안 다음의 순서로 일어났습니다.

   1. 나일강이 피로 변함

   2. 개구리가 온 땅을 뒤 덮음

   3. 이가 들끓어 사람과 가축을 괴롭힘

   4. 파리 떼가 온 땅을 뒤덮음

   5. 질병으로 애굽의 가축들이 죽음

   6. 독종이 애굽 사람과 가축들을 괴롭힘

   7. 우박이 농작물과 식물을 파괴함

   8.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음

   9. 짙은 엄둠이 3일간 애굽을 덮음

   10.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애굽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을 죽임

<2월 8일 월요일: 출애굽기 10-12장. 유월절 제정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람과 동물을 막론하고 애굽 땅의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임을 당한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가장 큰 우상, 바로

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당한 뒤에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전의 재앙이 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히브리 민족에게 재앙을 모면하는 방법을 전달합니다. 죽음의 천

사가 ‘넘어가도록(passover)’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연례적으로 지키는 ‘유월절(passover)’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2월 9일 화요일: 출애굽기 13-14장. 이스라엘이 홍해 가운데로 지나다>

 출애굽 이야기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의 그의 주권적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앙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약에 있어 출애굽

은 미래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리스도에 의해

서 우리가 구원되는 것의 모형화의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2월 10일 수요일: 출애굽기 15-16장. 모세의 찬양과 광야입성>

 15장은 출애굽 기록의 절정을 이룹니다. 흔히 ‘모세의 노래’, ‘바다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이 시는 출애굽에 대한 

승리의 노래로서 출애굽 과정을 기록하기보다는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의 주권을 선언하고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단락은 구약성경 중 ‘가장 오래된’ 문학 단위로 여겨집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신 광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애굽 땅에서 누렸던 과거의 생활을 동경

하며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백성들의 불평에도, 하늘의 양식을 줄 것이라는 은혜

의 약속을 내려주십니다. 사람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2월 11일 목요일: 출애굽기 17-19장. 맛사 또는 므리바에서, 시내산 도착>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물의 부족함으로 인해 모세를 원망하며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원망

에 대하여 모세는 그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 말하며,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모세는 그 장소의 이름을 ‘맛사’ 또는 ‘므리바’라 불렀습니다. 르비딤에서 만난 또 다른 문제는 

아말렉의 공격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싸움터에 보냈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

다. 모세는 그 곳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계속 팔을 올리는 행위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승리를 기

념하는 ‘여호와 닛시’라는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째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2월 12일 금요일: 출애굽기 20-21장. 십계명과 언약서의 여러 가지 율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언약법을 선물로 주십니다. 

십계명은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적용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는 이웃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십계명은 간략하게 다음을 뜻합니다.

  1. 하나님만 신뢰하라

  2. 하나님만 경배하라

  3.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에게 영광 되도록 사용하라

  4.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5.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6.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라

  7. 남편이나 아내를 진실하게 대하라

  8. 다른 사람의 소유를 취하지 말라

  9. 다른 사람에 관해 거짓말하지 말라

  10.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라

 

<2월 13일 토요일: 출애굽기 22-24장. 언약서의 여러 가지 율례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다>

 언약의 여러 율례들은 도덕과 종교, 정의와 복지, 각종 절기들에 관한 법 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반에 걸친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삶 가운데 언약의 엄중한 이행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최

선을 다해야 합니다.

 24장은 19장에서 시작된 ‘시내산 언약’ 단락의 결론부에 해당하며 언약 체결의 실제적인 절차와 과정을 다룹니

다. 모세는 산 위에 오른 지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부르시자 산꼭대기로 올랐으며,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

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로 지냈습니다. 그 곳에서 그는 십계명을 비롯하여 25장 이하에 서술되는 

성막 건축과 레위기에 서술된 각종 제사 규정들 및 성결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가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이나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 이었을 것입니다.   


